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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타입

세단 63% 56%

쿠페/컨버터블 9 1

배기량

3000cc 이상 39 4

1800cc 이하 9 39

변속기 자동 94 83

연료 휘발유 85 64

구동방식

항시4륜 23 1

이륜 77 91

외장색상

은색계열 27 13

회색 25 19

흰색 11 22

내부(천장) 색상

그레이 22 27

진회색 19 9

시트색상

검정색 41 20

그레이 12 21

[표1] 차량특성

* 사례수: 수입차2,691명, 국산차98,468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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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입차 10대중 4대가 3,000cc 이상
- 쿠페, 컨버터블, 항시 4륜구동은 잠재력있는 틈새시장
- 수입차-국산차, 쓰임새는 비슷하나 연료비 두 배
- 수입 자동차는 다른가?
국내 소비자들이 타는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배기량이 컸고, 자동변속기와 휘발유의 사용률이 높았다. 색상도 외장은 은색계열, 시트는 검정색이 국산차의 두배 수준이었다. 
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세단은 많고(63% vs 56%), RV는 적었다(17% vs 31%). 국산차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쿠페와 컨버터블(1% 미만)이 수입차 중에서는 작지 않은 9%를 차지 했다[표1]. 국내업체들이 외면해 온 쿠페와 컨버터블이 숨겨진 시장일 가능성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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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차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의 하나는 큰 배기량이다. 수입차는 3,000cc 이상이 39%로 5대 중 2대에 달했으나 국산차는 4%에 불과했다.  반면 1,800cc 이하인 수입차는 9%에 불과했으나 국산차는 39%에 달했다. 이는 전체 승용차에 대한 것으로 최근의 판매경향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. 
수입차의 변속기는 거의 전부(94%)가 자동으로 국산차의 83% 보다 높았다. 구동방식도 국산차 중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항시 4륜이 4대 중 하나 꼴(23%)이었다. 사용연료도 휘발유가 많았다(85% vs 64%). 차량의 색상도 차이가 있어 수입차는 은색계열의 외장(27%)과 검정색 시트(41%)가 많았으나 국산차는 그 1/2수준(각각 13%, 20%)에 머물렀다. 
이 결과는 시중에 보급된 모든 차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최근에 판매된 차만을 고려하면 다를 수 있다. 그러나 쿠페와 컨버터블, 항시 4륜 구동 등은 국산차 메이커가 관심을 가져야 할 틈새시장이라 할 수 있다. 그냥 내주기에는 너무 큰 시장이다.

- 수입차 쓰임새, 다른가?
수입차 소비자는 국산차에 비해 차량을 더 많은 시간 사용하고 고속도로 이용률이 높으며 연료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우리나라 승용차소비자(국산차 기준)들의 37%는 차량을 ‘매일 운전’하고, 주말에는 평일의 2배 정도 운전하며, 운전시간의 57%는 ‘나 홀로 운전’이며, A/V 사용시간의 41%는 ‘라디오 청취’인 것으로 나타났다[표2]. 즉 업무 등 일상생활용으로 쓰는 동시에 여가용으로도 사용함을 알 수 있다. 아직 세컨드카의 개념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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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사용 매일한다 35% 37%

평일-평균사용시간 3시간이상 20 16

주말/공휴일-평균사용시간 3시간이상 40 33

월평균연료비

30만원이상 50 25

15만원이하 23 45

100시간운전시

나홀로이용

(동승자없이)

58 57

고속/고속화도로이용 47 39

시속80km 이상 43 39

100시간A/V 사용중

라디오청취 37 41

CD 청취 32 24

[표2] 차량사용행동

* 사례수: 수입차2,691명, 국산차98,468명


수입차의 활용도 일반적인 패턴은 국산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. 하루 3시간이상 운전하는 비율이 평일 20%로 국산차의 16% 보다 많고, 주말-공휴일은 40%로 국산 33% 보다 높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차이는 아니다. 이들은 고속도로/고속화 도로의 이용률도 47%로 국산 39% 보다 높았다.

수입차와 국산차의 가장 큰 차이는 연료비였다. 매월 30만원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한 소비자가 수입차에서는 50%나 되었으나 국산차에서 그 절반인 25%에 그쳤다. 반면 15만원 이하의 연료비 지출은 수입차 23% 국산차 45%로 수입차가 1/2에 불과했다. 
수입차와 국산차의 이용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다. 그러나 더 큰 수입차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하고, 조금 더 고속으로 운행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. 수입차 소비자의 연료비 지출은 국산차의 두 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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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차 소비자들, 어떻게 다른가?





[조사 설계의 개요]


▪ 조사 수행 기관: 마케팅인사이트(�HYPERLINK "http://www.mktinsight.co.kr"�www.mktinsight.co.kr�)


▪ 조사 성격: 제 10차 자동차 기획조사(Syndicated study)


▪ 모집단: 전국의 e-mail 사용자 중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 


▪ 조사 시점: 2010년 7월


▪ 자료 수집 방법: 온라인 우편조사 (e-mail survey)


▪ 조사 규모 : 총 응답자 106,291명�             자동차 보유자 101,159명


�





본 ‘보도자료’는 ㈜마케팅인사이트의 ‘제 10차 자동차 기획조사’의 결과 중 발췌·요약한 것으로, 조사 내용과 결과분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㈜마케팅인사이트에 있으며,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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